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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5월 국제 자동화 및 제어 학회(Instrumentation, Control and 

Automation -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ICA-IWA)가 스웨멘 말뫼에서 개최

되었다. ICA 학회는 수 처리 및 공급분야에서 계기, 제어 및 자동화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들의 모임으로서, IWA(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산하에 조

직된 ICA 전문가그룹에서 주관하고 있다. 1971년 처음 시작하여 30년의 역사

를 가지고 있고 학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된다. IWA는 물 공급및 처리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약 2만명의 회원이 있고, 전체 학회는 매 2 년마다 개

최하며, 그 산하에 30여개의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전문화된 학술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2001년도 ICA학회는 스웨멘의 Malmo에서 6월 3일부터 7일까지 현 회장

인 Gustaf olsson 교수(Lund university, &KEden)의 주도 면밀한 준비로 성황리

에 개최되었으며, 22 개국에서 200여명의 ICA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150편

의 투고된 논문 중에서 100편의 엄선된 논문이 구두 및 poster 의 형석으로 

발표되었으며, 재심사과정을 거쳐서 이 중 60 편의 논문이 water 

science&Technology에 실리게 된다. 한국에서는 12명이 참석하여 8편의 논문

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4편을 부산대학교 김창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동화연구팀에서 발표하였다.  

 

 논문 발표를 위하여 교수님들과 함께 스웨덴으로 가게 되었다.난생 처음 

하는 유럽여행, 그것도 사람들이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북유럽을 가게 되어

서 감출 수 없는 설레는 마음과 ICA 전문가들 앞에서 논문을 구두로 발표해

야 한다 는 부담감이 서로 뒤엉킨 상태로 12시간 정도의 비행기 여행을 하

고 스웨덴에 도착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것은 분위기가 이제껏 가

본 학회와는 달리 친근하고 가족적이라는 것이었다. 2m명 남짓의 사람들이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절친한 친구들을 만난 듯한 표정과 목소리로 서로

를 반기고 있었다. 그 이전부터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논문 한편 당 30분씩 할당되는 발표동안 이루어지는 진지한 

토의들과 의견들은 나로 하여금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 다르다는 감동이상

의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더욱이 발표자들이 대부분 수십 년 동안 ICA 분야

에서 잔뼈가 굵은,얼굴에서도 연륜이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이라 그들이 단상

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각 분야의 10명의 

전문가들을 단상에 모셔 2시간 남짓 현실적인 문제를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하여 실제 ICA의 현재와 미래를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회기간 중 있었던 2번의 만찬과 투어를 통하여 학회 뿐 아니라 여행도 함

께 즐길 수 있었고, 논문 상에서나 만나보았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이 야

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가질 수가 있어 한꺼번에 ICA 관련 유명 인

사들을 친구로 삼은 듯한 뿌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호텔에서 돌아갈 

짐을 챙기면서 문득 여기를 떠나기가 아쉬울 정도로 사람들과 친해져 버렸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회 마지막 날 개최된 총회에서는 2005년에 개최될 차기 학회장소로 부

산이 결정되었으며, 관례에 따라 부산대학교 김창원 교수가 차기 chairman을 

역임하면서 학회를 준비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ICA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 

회의에서 한국인들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 학회를 한국

에 유치하고 Chairman을 역임하게 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학회에서 확인된 그 동안의 ICA의 연구성과 및 현장 적용 실적을 

요약해보면 전통적인 수질 측정 항목인 DO, pH, ORP, SS, COD에 이어서 OUR, 

NH4
+-N, N03-N, PO3-P의 측정기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공급되고 있었고, 향후 

측정기는 sensor형태로 간편하며 보다 저렴한 계측기 와 미생물 종분포 등 

미생물 및 생화학적 변수를 측정함 수 있는 계측기가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수학적 모델링은 ASM 1, 2, 2d 및 3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모텔

이 안정화되었고, 이를 활용하기에 편하도록 simulator가 상용화 되고 있었다. 

혐기성 공정,침전,슬러지 처리공정 생물막 공정에 대한 모델은 계속 개발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제어목적의 수학적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fuzzy, 

ANN 등이 활용되는 추세였다. DO제어 등 국부제어를 위 한 제어시스템 및 

제어알고리즘은 상당히 안정화되었으며 안정한 data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고, 설정치 및 gain 값 등을 적절히 제공하는 고급통합제어에 대한 관심

이 급증하고 있었다. 조절변수의 제한으로 적절한 조절변수의 추가개발, 반

응속도의 범위가 다른 제어 변수들간의 연계성 유지가 문제로 남아 있었으

며, 통합제어시스템의 총체적이며 광범위한 활용방안이 계속 추구될 것으로 

보인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3박 4일간의 학회에서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

해보며 나의 첫 번째 유럽여행에 대한 즐거움과 ICA 학회를 통하여 배우고 

들은 귀한 경험,그리고 4 년 후 부산에서 멋지게 열릴 차기 학회에 대한 기

대감을 허락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유럽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ICA 2001 후기 

(포항공대 화공과) 

 

 2001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스웨덴의 Malmö에서 열린 1st IWA 

Conference on ICA 는 IWA의 ICA (Instrumentation, Control and 

Automation) 분과에서 주최하는 학회였으며 한국에서는 포항공대, 서울대, 

부산대, 광주 과학기술원 등에서 약 1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ICA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학회로서 2005년 학회는 부산대학교 

김창원 교수님이 chairman으로 선출되었고,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회는 크게 10개의 session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Process 

control, Sensors for wastewater, Benchmarking, Modeling and simulation, 

Process monitoring 등의 분야에서 약 20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처리 공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 지역의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많은 수의 일본 연구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Lund 

university, Uppsala university의 많은 연구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에는 학회 일정과는 별도의 시간을 내어 

스웨덴의 Lund univ., 호주의 Queensland univ. 의 연구자들과 수처리 

공정의 ICA 분야에서의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 그리고 공동 

연구등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학회 일정 중에 덴마크에 있는 수처리 공정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진국가의 환경기술 수준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견학했던 날이 국가 공휴일이어서 거의 대부분이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의 관리 하에서 자동화된 plant가 별 무리 

없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센서 등 설비면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학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는, 혹은 연구중인 

수많은 알고리즘이나 장치들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도폐수처리 plant의 소장이 conference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덴마크의 Danfoss 등 수처리 공정을 design, 운영하는 여러 컨설팅 

업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실용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Committee 회의에서는 “The simplest is the 

best”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정도로 이론적으로 복잡한 연구보다는 실제 

공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